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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및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예비부모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
공하여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J시 소재 J대학교에 재학 중인 23세의 미혼남여 200명을 
대상으로 2011.10.4~7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양육’, ‘부모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나 핵가족 및 확대가족인 경우, 대학 교양 과
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에 대해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녀계획’, ‘임신
과 출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및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나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에 대해 비교적 필
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20~30대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여
성이 더 긍정적이고, 편부모가족에 비해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갈수
록 축소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 예비부모에 대한 성장환경에 따라 부모역할과 자녀관이 다름을 확
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arried out on 200 23-year old unmarried men and women attending j 
university in j city from October 4 to October 7, 2011 to figure out pre-par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and put forward the necessity of pre-parent educ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re-parent 
educa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general parenting and parental role 
showed that ‘parenting’ is the highest, following by ‘parental role’. For women, nuclear families and large 
families, who feel much necessity of pre-parent education in the academic liberal arts, the perception of general 
parenting, parental role and parenting by sub-factors was positive. Second, the perception of general view of 
children showed that ‘children plan’ is the highest, followed by ‘pregnancy and birth.’ For those surveyed, who 
have a plan for marriage and children plan or feel much necessity of pre-parent education in the academic 
liberal arts, the perception of general view of children, children plan by sub-factors, and pregnancy and birth 
was relatively positive. As for findings stated above, for pre-parents in their 20s~30s, wome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was more positive than men'. And nuclear families' or large families' 
perception was more positive than single parent families'. These findings confirm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according to growth environments of pre-parents in social realities that the 
low birth rate is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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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핵가족화 됨에 
따라 예비부모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아동 발달이나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에 대해 확대가족에 비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확대가족의 
축소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부모역할과 자녀
관에 대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문제 등의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2].

이와 같은 일련의 현실을 볼 때 대학생 예비부모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경우와 사전 충분한 
예비교육을 받은 부모 간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현실생활에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 시대의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
념은 민주적이나, 실제로는 권위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달라서 자녀를 혼란스럽
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대항하기 
위해 민주적인 부모와 결탁하여 삼각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3].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녀들은 민주형으로 양
육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양육방법도 사랑으로 조용히 
타일러 주거나 엄격하게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4,5].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관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의 결핍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
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초반의 의사소
통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가 자녀교육과정에서 겪는 역할수행상의 혼란
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준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 예비부모
들이 현재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배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들
이 습득한 부모의 역할이나 양육태도는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학생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7,8].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은 학교 이외의 여성단체나 아
동상담소,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워크숍이 정기
적으로 열리고 있는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자주 취급함으로서 다양한 예비부모교육
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왔다[1]. 이로 인해 예비부모를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까지 진행된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선행연구를 보면, 예비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들로 대학생이 또는 미혼 남․
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투입, 적용연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5,9-11]. 또한 대상선정이 국한되어 프로그램 
내용선정에 대한 양육,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세분화시켜 연구한 것이 부족하다. 

이들 대표적 연구를 보면 고선주 외[13]는 예비부모교
육 유형을 부모훈련, 부모참여, 부모개입, 부모지지, 부모
역할하기로 범주화하였으며, 강희은[14], 정은숙[15]은 
예비부모교육이 성별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을 달
리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수주[11], 허희순[5]
은 자녀계획과 임신․출산에 치중되어 있고, 김지신 외
[10], 허희순[5], 신영희․김갑숙[16]은 양육과 부모의 역
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렇듯 기수행된 선행연구
의 대부분이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될 부모역할, 양육태
도, 자녀계획, 임신․출산 등과 자녀관을 하나로 통합시
켜 연구한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예비부모교육이 자녀 발
달에 따른 바람직한 부모역할만을 강조하고 있고, 예비부
모교육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의 부모
역할은 단순히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양육 및 부모
역할, 자녀관, 출산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관심
도가 높고, 지식수준 또한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개별교육에서 벗어나 이들 눈높이에 맞는 현실
적인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양
육 및 부모역할과 자녀계획, 임신출산 등의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자녀관에 대한 인식수준과 시사점을 제공하
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2.1.1 조사대상

본 조사대상은 J시 소재 J대학교에 재학 중인 23세의 
미혼 남․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서 조사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 
52명(26.7%), 여성 143명(73.3%)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
는 핵가족 146명(74.9%), 확대가족 27명(13.8%), 편부모
가족 18명(9.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계획은 168명
(86.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계획은 174명
(89.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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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모 교육 필요성은 필요 177명(90.8%), 보통 11명
(5.6%), 불필요 7명(3.6%)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2 26.7

여성 143 73.3

가족형태
핵가족 146 74.9

확대가족 27 13.8

편부모가족 18 9.2

기타 4 2.1

결혼계획 계획 유 168 86.2

계획 무 27 13.8

자녀계획 계획 유 174 89.2

계획 무 21 10.8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

불필요 7 3.6

보통 11 5.6

필요 177 90.8

합계 195 10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2.1.2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 교실
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설문응답은 사전 고지를 통해 예
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지
를 통해 직접 기입토록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였다.

2.2 측정변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가설에 사용된 변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각 변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한 
척도는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있는데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1점
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항목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임을 뜻한다.

2.2.1 양육 및 부모역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양육과 부모역할
에 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안진ㆍ신양재
[17]의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은숙[15]의 검사
지를 사용하였으며, 양육과 부모역할 각 10문항씩 총 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로 양육 문항은 ‘자
녀에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대화상대가 되어준다.’, 부모
역할은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 남성상의 모델이 되어
준다.’를 들 수 있다.

2.2.2 자녀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자녀계획 및 임신
과 출산에 관한 허희순[5]과 유수주[11]의 연구도구를 바
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녀계획과 임신/
출산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
의 예로 자녀계획 문항은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
한다.’, 임신과 출산 문항은 ‘임산부는 산부인과 정기 검
진이 중요하다.’를 들 수 있다.

2.2.3 인구통계학적 요인

본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양육 및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해 허희순[5]과 정은숙[15]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가
족형태, 결혼계획, 자녀계획,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등
의 항목에 따라 측정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들 변수를 반영하여 명목척도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척도 출처

양육 및 
부모역할

․양육
․부모역할 1-20 20

Likert 

5점
유안진․ 
신양재[17], 

정은숙[15]

자녀관 ․자녀계획
․임신/출산 1-20 20

Likert 

5점
허희순[5], 

유수주[11]

인구통계학
적 요인

․성별
․가족형태
․결혼계획
․자녀계획
․교육 필요성

1-5 5
명목 
척도

허희순[5], 

정은숙[15]

계 45

[표 2] 설문지 구성 내역
[Table 2] Components of Questionnaire

2.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예비부모 교육 요
구도,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
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예비부모 교육 요구도,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
관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60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값은 정해
진 기준이 없지만 0.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0.6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예비부모 교육 요구도,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한 신뢰도가 0.60 이상으로 나
타나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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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육 및 부모역할 전체양육 부모역할

M SD M SD M SD

성별
남성 3.29 1.309 3.30 1.023 3.30 .991

여성 4.14 .542 3.79 .499 3.96 .468

t-value(p) -6.393***(.000) -4.414***(.000) -6.338***(.000)

가족형태

핵가족 4.01
b

.755 3.71
bc

.633 3.86
c

.562

확대가족 4.11b .744 3.85c .412 3.98c .512

편부모가족 3.17a 1.512 3.22b 1.149 3.19b 1.320

기타 2.60
a

.712 2.28
a

.236 2.44
a

.433

F-value(p) 8.846***(.000) 9.441***(.000) 11.848***(.000)

결혼계획
계획 유 3.90 .908 3.68 .719 3.79 .715

계획 무 3.98 .851 3.52 .643 3.75 .699

t-value(p) -.411(.682) 1.067(.287) .271(.786)

자녀계획
계획 유 3.91 .899 3.69 .715 3.80 .712

계획 무 3.94 .913 3.41 .625 3.68 .712

t-value(p) -.148(.883) 1.703(.090) .751(.454)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

불필요 3.13a 1.343 3.29 .847 3.21a 1.013

보통 3.30
a

.903 3.38 .513 3.34
a

.511

필요 3.98b .854 3.69 .710 3.84b .692

F-value(p) 6.098**(.003) 1.987(.140) 5.137**(.007)

합계 3.92 .898 3.66 .710 3.79 .711
**

p<.01, 
***

p<.001                                                                                      Duncan : a<b

[표 4]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Table 4] Perception of Parenting and Parental Role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분 평가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양육 및 
부모역할

양육 10 .864

부모역할 10 .901

자녀관 자녀계획 10 .668

임신과 출산 10 .754

[표 3]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Table 3] Reliability of Scale

2.4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예비
부모의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
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다음 표 4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 및 부모역
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
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양육’(M= 3.92), ‘부모역할
'(M=3.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
할에 대한 인식은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
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p<.001),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
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p<.001),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인 경우 
편부모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
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이나 
하위요인별 부모역할은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다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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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녀관 전체자녀계획 임신과 출산

M SD M SD M SD

성별
남성 3.86 .605 3.62 .658 3.74 .538

여성 3.85 .395 3.55 .430 3.70 .322

t-value(p) .195(.846) .845(.399) .656(.512)

가족형태

핵가족 3.83 .416 3.55 .486 3.69 .365

확대가족 3.94 .523 3.64 .460 3.79 .420

편부모가족 3.88 .677 3.54 .595 3.71 .517

기타 4.10 .271 3.78 .896 3.94 .459

F-value(p) .909(.438) .480(.697) .986(.401)

결혼계획
계획 유 3.88 .449 3.59 .505 3.73 .382

계획 무 3.66 .477 3.44 .457 3.55 .407

t-value(p) 2.391*(.018) 1.395(.165) 2.307*(.022)

자녀계획
계획 유 3.90 .451 3.59 .506 3.75 .384

계획 무 3.48 .339 3.34 .398 3.41 .309

t-value(p) 4.147***(.000) 2.175*(.031) 3.855***(.000)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

불필요 3.34
a

.866 3.19
a

.590 3.26
a

.700

보통 3.56ab .378 3.36ab .403 3.46ab .333

필요 3.89b .426 3.59b .496 3.74b .363

F-value(p) 7.612
**

(.001) 3.245
*
(.041) 7.871

**
(.001)

합계 3.85 .459 3.57 .500 3.71 .390
*p<.05, **p<.01, ***p<.001                                                                                          Duncan : a<b

[표 5] 자녀관에 대한 인식
[Table 5] Perception of View of Children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양육은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자녀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이나 
하위요인별 부모역할은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양육은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전반적인 양
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자녀관에 대한 인식

다음 표 5는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관에 대한 인식에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계획’(M=3.85), ‘임신과 출산'(M=3.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71점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전반적
인 자녀관이나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인 경우 핵가족이나 편
부모가족에 비해 전반적인 자녀관이나 하위요인별 자녀
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결혼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p<.05),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
인별 자녀계획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자녀계획이 있는 경
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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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p<.05),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
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및 자녀관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보고, 예비부모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
하여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한 결과 ‘양육’(M=3.92), ‘부모역할'(M=3.6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
녀계획’(M=3.85), ‘임신과 출산'(M=3.57) 순으로 나타났
으며,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관에 대한 인식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결혼계획에 따라서는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에 대
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성이 모성본능이 높아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모로서 양육 및 부모역할
에 대한 인식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요구하
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김지신 외[10], 허희순[5]의 결과와 일치한 것으
로 즉, 인간발달과 관련한 자기인식, 가족발달과 관련한 
부모역할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의 부모와 가정을 
통해 창조와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개인 심리적 동기가 
여성에게 더 높은 요구로 앞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통한 
훈육과 양육을 어머니가 담당해야 한다는 모성애에 영향
을 받기 때문일 것이라 해석된다.

반면 자녀 계획 및 임신․출산 등 자녀관에 대한 인식
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 여성의 
인식이 높다는 유수주[11]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녀계획 및 임신․출산 역할에
서 핵심적인 여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인식하
고 있으나 최근 남성들의 결혼 및 자녀관에 대한 인식 변
화로 자녀 계획 및 임신․출산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이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도 가족형태에 따라 핵가족이나 확대
가족인 경우 편부모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
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
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에 따라서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녀관에 있어서도 자녀계획에 따라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
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
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교양 과
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에 따라서는 비교적 필요성
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
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내 예비부모로서 예비부모가 갖추
어야 할 양육과 올바른 부모역할 및 자녀관에 대한 교육
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예비부모로서 양육 및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
비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문화에 맞는 예비부모교육의 정립
과 제공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양육
과 부모역할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양성적인 가족문화 또한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대학생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
관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긍정적이고, 편
부모가족에 비해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이 더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갈수록 확대가족이 축소
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 예비부모의 
성장환경에 따라 부모역할과 자녀관이 다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확대가족이 갈수록 감소되는 환경에서 핵가족
이나 편부모가족이 급증되는 구조 속에 대다수 예비부모
들이 기대하는 올바른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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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을 인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부모역할

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요인별로 
인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밝혀 대학생 예비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대학생 예비부모들이 역
할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기술의 내용요
소를 다루지 못한 점과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연령의 대상과 충분한 시간 및 예산을 확보한 상태
에서 폭 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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